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제주를 외국

인들의 관광목적지로 육성하기 위

한 상품 개발 지원사업이 추진된

다. 지난해 3박 이상 제주 체류상품

지원에서 올해는 2박 이상으로 완

화해 지원한다. 또 3박 이상 체류형

과 인플루언서형 우대상품은 차량

임차비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관광공사는 2026년 제주 한

류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 을 공

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만의 자

연 문화 자원과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 요소를 결합한 체

류형 관광상품 발굴을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100% 대상,

2박3일 이상 제주 체류 상품이다.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연간 500만

원이며, 상품 1회당 300만원까지다.

지원 희망 국내 종합여행업으로

등록된 인바운드 여행사는 외국인

관광객 100%를 대상으로 제주 체류

2박3일 이상 상품을 운영해야 한다.

다른 지역 경유 상품이라도 제주에 2

박3일 이상 체류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은 기본상품과 우대상품(체류

형 인플루언서형)으로 구분, 기본상

품(2박)은 참가자 1인당 1만5000원

상당의 기념품 지원과 홍보 시 제주

관광공사 로고 사용이 가능하다.

우대상품 중 체류형은 3박 이상

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1인당 2만

원 이내의 지원과 일일 차량 임차

비를 40만원 이내로 실비 지급한

다. 인플루언서형 우대상품은 팔

로워 5만명 이상의 글로벌 인플

루언서를 동행해야 하며, 3건 이

상 홍보 콘텐츠를 필수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임차비(40만

원 이내)와 1인당 5만원 이내 금

액을 지원한다. 문미숙기자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로 국제유가

가 급등하면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등유 가격

도 치솟고 있다. 등유는 가정에서

난방연료로 많이 사용되고, 면세유

는 영농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

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

템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주유소에

서 판매되는 실내등유 평균가격은

8일 기준 ℓ당 1509원이다. 이달 1

일(1299원)에 견줘 210원 올랐다.

실내등유 가격이 1500원을 넘은 것

은 2023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도내 주유소별 실내등유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9일 오후 3시 기준

제주시 지역 실내등유 평균가격은

1645원, 서귀포시 지역 평균가격은

1511원이다. 또 가격이 가장 낮은

주유소는 1290원, 가장 비싼 곳은

2050원이다. 등유를 판매하는 도내

160곳의 주유소 가운데 1900원 이

상 가격표를 내건 곳도 32곳(제주

시 30곳, 서귀포시 2곳)이나 확인됐

다. 9일 오후 2시 기준 도내 휘발유

평균가격이 ℓ당 1878원, 경유 평균

가격이 1935원임을 감안할 때 이에

맞먹거나 오히려 비싼 수준이다.

이같은 등유가격 급등은 싱가포

르 현물시장 기준으로 이달 5일 휘

발유 가격이 전일 대비 4.2% 오르

는 동안 등유는 77.7% 폭등한 영향

이다. 중동 항공유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 대체 물량 확보 경쟁으로

등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제 유가

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등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농협중

앙회는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긴

급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영농철

을 앞두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면세유 할인 250억원과 농협주유소

할인 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지원

한다.

250억원의 면세유 할인 지원액은

앞으로 한달 간 농민들이 소비하는

물량에 적용된다. 할인 물량은 최근

3년 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물량은 농업분

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 등유, 휘발

유 순으로 차등 배정되며, 한달 간

사용량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주유소 할인에는 NH농협은행

재원 5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 16

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농협주

유소에서 NH농협카드로 5만원 이

상 결제시 ℓ당 200원 캐시백 할인

(NH pay 사전 응모시 최대 할인

금액 1만원)을 제공한다.

제주의 경우 경유와 등유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기준 도내 20개 농협주유소의 등유

매출 비중은 34.6%에 달한다. 등유

매출 중 면세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58.6%다. 문미숙기자

제주시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

청을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제

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서 신청

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다만, 지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

러스) 또는 농식품 바우처사업 지

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지원 대

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

당의 친환경 인증 농 축산물을 구

매할 수 있으며, 꾸러미 방식으로

도 주문할 수 있다. 공급업체(온라

인 쇼핑몰)는 이달 중 선정될 예정

이다.

신청 희망자는 제주간편e민원

(https://www.jeju.go.kr/jeju24/

info/online.htm) 또는 주소지 읍

면 동에 주민등록등본, 출산 산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

출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서귀포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

계 구축을 위해 2026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을 추진

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HACCP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의 위해 요인들을 분

석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

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인증 준비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축산농

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HACCP 적용을 희망

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600만원(국비 240, 도비 180, 자부

담 180) 중 자부담을 제외한 70%

상당의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한우농가(개별 컨설

팅) 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

지 모집한다. 시 청정축산과 또는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

수할 수 있다. 백금탁기자

카카오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있는 제주 본사 부지 개발 사

업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는 최근 첨단과학기술단

지 내 본사 부지에서 본사 부지 개

발사업인 오피스 신축 공사에 들어

갔다. 스페이스닷키즈 북측과 스페

이스닷원 남쪽 2곳 부지에서 진행

되는 사업은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부지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954.16㎡)과 지하 1층 지

상 5층(연면적 1만307.77㎡) 규모

의 오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신축 오피스는 카카오와 그룹사

업무 공간과 지역 협력 거점 공간

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지원시

설 유치와 지역 파트너 협력을 통

해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

획이라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스페이스닷원 남측 부지와 카카

오오름 일대는 카카오프렌즈 IP가

접목된 공원으로 개발,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열린

문화 휴식 공간을 마련, 지역 사회

와의 접점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지 개발을 마무리하

고, 제주오피스를 지역 협력의 거

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9일
코스피지수 5251.87

-333.00
▼ 코스닥지수 1102.28

-52.39
▼ 유가(WTI, 달러) 90.90

+9.89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517.19 1465.01 1EUR 1758.09 1689.49

100 957.48 924.56 1CNY 226.29 204.75

2026년 3월 10일 화요일6 경 제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에 등유 가격도 폭등

제주목관아에서 전통놀이를 우리나라 체험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제주관광공사 제공

한류 결합상품으로 외국인 유치 나선다


